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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발언록

북측대표단 접견 및 환송 오찬

김영일 총리 각하 그리고 함께 오신 일행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그저께 오

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요. 환영합니다. 지난 2박 3일 동안에 수고 

많이 하셨습니다. 

보고를 받기도 하고, 조금 전에 김 총리와 함께 환담하는 과정에서도 확인

한 것은 합의 결과에 대해 모두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

들도 큰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이고 아울러 또 큰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가

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. 

40일전에 제가 걸어서 넘었던 (군사)분계선을 그 뒤에 다른 일로 평양을 

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일부러 내려가지고, 한번 또 그렇게 해봤다는 

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

여러분께서 이번에 다녀가신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, 올 수 있는 그

런 길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남북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협력을 통해서 

함께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. 

통일에 이르기 위해 먼저 해결할 것은 마음의 장벽 제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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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제거

해야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양쪽의 경제가 좀 비슷하게 함께 발전해서 

어느 쪽도 어느 쪽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

런 상황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야 아무 마찰이나 또는 마음

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

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협력 과정은 통일의 시기를 가장 빠르게 앞당

기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. 말로 백가지 이야기를 해도 이 장애가 걷히지 

않으면, 적대하는 관계를 풀고 또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지 

못하면, 통일로 가는 길이 아주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

여러분은 지금 통일을 앞당기는 아주 역사적 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

쪽을 방문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성과를 이뤄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

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결단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, 오

늘 총리회담까지 잘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.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

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남은 여러 가지 회담들도 정상회담 그리고 총리회담

과 같이 순조롭게 풀려가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

오늘 점심 함께 맛있게 드시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담소들 서로 다정하게 

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(일동박수) 


